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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남성의 전문적 도움추구에 관한 연구:

성역할 갈등, 자기 낙인, 상담 태도, 상담 의도 간 관계에서

중년의 위기감과 상담 친화적 환경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안   수   정                   서   영   석†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 도움추구 모델과 선행 연구를 토대로, 중년 남성의 성역할 갈등이 전문

적 도움추구 변인(상담에 대한 태도, 상담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 낙인이 매개하는지, 이 

과정에서 중년의 위기감과 상담 친화적 환경이 매개효과를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전국에 거주하는 40세에서 59세 사이의 중년 남성 257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고, Preacher, 

Rucker와 Hayes(2007)의 제안에 따라 매개모형, 조절모형, 조절된 매개모형 순으로 자료를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성역할 갈등은 자기 낙인과 상담에 대한 태도를 매개로 상담 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년의 위기감은 성역할 갈등과 자기 낙인의 관

계를, 상담 친화적 환경은 자기 낙인과 상담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년의 위기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는데, 위기감을 많이 경험할수록 성역할 갈

등이 자기 낙인을 통해 상담 태도 및 의도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담 친화적 환경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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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통계자료에 따르면, 보다 안정

적인 직장을 찾아 새롭게 도전하는 40대 이상

의 공무원 응시생들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 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근평, 2015). 이는 가장 안정적이고 큰 성취를 

경험해야 할 중년들이 사회경제적, 심리적 측

면에서 많이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년

의 심리적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는 이 시대의 중년들

이 피곤하고 불안하며 고달픈 삶으로 표상되

기 때문이다(정성호,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한국 심리학회지에 실린 중년 남

성에 대한 연구는 총 10편을 넘지 않는다(예, 

김민정, 현명호, 2010; 이주희, 이선화, 2015; 

최승미, 김지연, 2016). 그동안 상담심리학계에

서 진행된 연구들이 주로 아동, 청소년, 대학

생에 치중된 점을 고려하면, 중년기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Lachman, 2004).

어려움을 경험할 때 타인으로부터 이해, 정

보, 치료, 지지 등을 구하는 것을 도움추구라

고 하는데, 특히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을 통해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움을 청하는 

것을 전문적 도움추구라고 한다(Kushner & 

Sher, 1991). 정서와 어려움을 표현하고 도움을 

구하는데 적극적인 여성에 비해 중년 남성들

은 어려움에 처하거나 모르는 일이 있어도 

쉽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Möller-Leimkühler, 

2002). 이런 성향은 가족이나 사회적 연계망을 

통한 도움은 물론이고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

에도 그대로 반영된다(Rickwood & Braithwaite, 

1994). 실제로 도움추구 관련 연구에서 뚜렷한 

성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유성경, 

2005; Möller-Leimkühler, 2002), 중년 남성이 여

성에 비해 전문 기관 이용 횟수가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다(하효열, 2014; Vogel, 

Heimerdinger-Edwards, Hammer, & Hubbard, 

2011). 이렇듯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서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을 Kushner

와 Sher(1991)는 서비스 갭(service gap)이라 명명

했는데, 중년 남성 집단은 서비스 갭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집단 중 하나다(Nam, Choi, & 

Lee, 2015).

그렇다고 중년 남성이 여성에 비해 심리적

으로 더 건강하거나 심리적 어려움을 덜 겪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4년도에 조사된 근

로환경 만족도는 40~60세 사이의 남성이 가

장 낮았고, 직무스트레스나 전반적인 생활스

트레스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국

가통계포털, 2014). 여성에 비해 남성이 이혼

이나 사별을 통한 상실감을 더 강하고 오래 

경험한다는 보고도 있다(한국노동패널조사, 

2015). 그렇다면, 왜 중년 남성들은 상담이나 

심리치료와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적극적으

로 찾지 않는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중년 남

성들이 전문적인 서비스 활용에 소극적인 이

유를 이해하기 위해, 합리적 행동이론과 전문

적 도움추구 모형을 토대로 남성의 도움추구

를 억압하는 가장 의미 있는 변수로 보고된 

성역할 갈등 및 자기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와의 구조적 관련성을 모형으로 설정하고, 이

러한 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되는 심리적 

변인(중년의 위기감)과 맥락적 변인(상담 친화

적 환경)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우선, 모형 설

정의 근거가 된 합리적 행동 이론과 전문적 

도움추구 모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합리  행동 이론과 문  도움추구 모형

합리적 행동 이론(Ajzen, Timko, & White, 

1982)은 인간의 태도와 의도, 행동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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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상담 뿐 

아니라 사회 복지,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

서 활용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을 가장 직접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그러

한 행동을 하려는 의도다. 이때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관념이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기대와 기대에 따른 동기, 신념과 평가가 태

도와 주관적 관념에 영향을 미친다. 즉, 어떤 

행동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태도(예, 

상담에 대한 태도)가 선행하고, 그로 인해 행

동을 할지 말지에 대한 의도(예, 상담 의도)를 

갖게 되면 그것이 행동(예, 전문적 도움추구)

으로 연결된다고 가정한다.

합리적 행동 이론과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Vogel과 Wester(2003)는 낙인, 성역할 규범, 자

기 노출에 따른 유용성 및 위험 기대가 상담

에 대한 태도를 매개로 상담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문적 도움 추구 모형’을 제안하였

다. 즉, 상담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낙인찍히고 

상담을 받는 것이 자신의 성역할 규범과 일치

하지 않거나 낯선 사람에게 자기를 노출해야 

한다는 불편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 상

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돼 결국 낮

은 상담 의도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이후 

Vogel과 Pederson(2007)은 성역할 규범으로 인한 

갈등이 상담 태도 및 의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낙인에 선행하여 전문적 도움추구 행

동을 예측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성역할 

갈등을 많이 경험할수록 높은 낙인을 보고하

고, 그것이 상담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침으로써 부정적인 의도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성역할 갈등: 낮은 도움추구의 단초

성역할(gender role)은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

에게 각기 다르게 기대되고 요구되는 이상적

인 역할과 행동을 뜻한다(O'Neil, 1981). 사람

들은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내면화된 성역할

로 인해 긴장, 억압, 부적응 등을 경험하는데, 

O’Neil(1981)은 이러한 부정적 심리상태를 성

역할 갈등(gender role conflicts)이라 명하였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불평등’의 모습으로 성역

할 갈등을 경험한다면, 남성은 엄격하고 제한

된 성역할을 요구 받기 때문에 ‘구속’의 형태

로 갈등을 경험한다(박수애, 조은경, 2002). 남

성들은 성역할 규범을 준수해야 사회에서 잘 

기능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강하고(박수애, 

조은경, 2002), 스트레스와 갈등을 경험할 때 

이를 개방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Good & Wood, 1995). 결국, 도움을 

호소하는데 적극적인 여성과 달리 남성은 소

극적이고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가정이나 사

회에서 존경 받는 가장이자 상사로서 성실하

게 살아온 중년 남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지나온 삶의 이력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것인데(송호근, 2013), 개인적인 문제로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할 경우 자신을 마치 실

패자처럼 느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은 성역할 

갈등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는데(박수애, 조은

경, 2002), 서구에 비해 더 제한적인 성역할을 

강조하는 문화에서 살아온 우리나라 중년 남

성들의 성역할 갈등이 클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성역할 갈등에 대한 연구는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발달 시

기에 따라 남성들이 경험하는 성역할 영역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김지현, 최희철, 2007), 

대학생의 성역할 갈등에 관한 연구 결과를 중

년 남성에게 일반화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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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실증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자기낙인: 도움추구에 대한 방어 장벽

한편, 생애 초기부터 오랜 기간 학습된 성

역할(갈등)이 쉽게 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성

역할(갈등)과 전문적 도움추구와의 관계에서 

자기 낙인의 매개효과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

었고, 많은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확인되었

다(박준호, 서영석, 2009; 이민지, 손은정, 2007; 

정진철, 양난미, 2010; 황연미, 2009; Corrigan, 

2004; Vogel, Wester, Wei, & Boysen, 2005; 

Vogel, Wade, & Haake, 2006). 예를 들어, 

Pederson과 Vogel(2007)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

역할 갈등과 상담 의도 간 관계에서 자기 낙

인과 상담 태도의 매개효과를, 박준호와 서영

석(2009)은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 갈

등과 상담 의도의 관계에서 자기 낙인과 사회

적 낙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도구성, 강

인함, 정서적 억제 등으로 대변되는 남성의 

성역할(O'Neil, 1981)은 도움추구 행동과 직관

적으로 상반되는데, 성역할에 대한 주관적 신

념이 강해서 갈등을 경험하는 남성일수록 누

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낙인찍는 것일 수 있다(Magovcevic & Addis, 

2005). 힘과 권위를 중시하는 남성에게 낙인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성역할 범주에서 벗어난 

‘약한 남자’로 자신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

을 의미하며, 이는 상담 서비스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태도와 의도를 갖게 할 수 있다

(Corrigan, Watson, & Barr, 2006).

한편, Corrigan(2004)은 낙인의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낙인을 사회적 낙

인과 자기 낙인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낙인

은 일반 사람들이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는 

사람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인식하는 

것이고, 자기 낙인은 사회적 낙인이 내면화되

어 심리적인 문제를 가진 자기 자신을 열등하

고 부적절하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수행된 연구들은 타인에 의한 평가를 의미하

는 사회적 낙인보다 열등감이나 수치심, 자기

가치감의 손상 등 자아(self)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 낙인이 상담에 대한 태도를 더 많이 예

측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진경미, 권경인, 2015; 

황연미, 2009). 또한 자기 낙인과 상담에 대

한 태도 간 단순 상관이나 효과 크기가 사회

적 낙인의 그것에 비해 크고(박준호, 서영석, 

2009; 이민지, 손은정, 2007), 사회적 낙인과 

상담 태도의 관계를 자기 낙인이 완전 매개하

며(정진철, 양난미, 2011; Pederson & Vogel, 

2007), 상담 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 사회적 

낙인의 직간접 효과는 사라졌다(박준호, 서영

석, 2009). 더욱이, 중년 남성들의 경우 외부세

계에 쏟았던 에너지를 자기 내면으로 돌려 자

아실현 및 개성화를 발달 과업으로 삼아야 하

는 시기이기 때문에(Jung, 1945), 본 연구에서

는 자기 낙인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문  도움추구의 조 된 매개모형

앞서 기술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갈등 및 자기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와의 구

조적 관련성을 검증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관계를 심리적 변인과 맥락적 변인이 조절하

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전통적 성역할에 대

한 인식이 완고하고 이로 인해 갈등을 경험하

는 남성들은 도움을 청하는 것을 마치 스스로

의 약함을 드러내는 일이라 여겨 도움이 절실

한 경우에도 상담서비스를 활용하지 않을 가

능성이 크다(Good & Wood, 1995). 반면, 성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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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갈등이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이 있

기 때문에, 성역할 갈등을 경험하는 남성들이 

오히려 전문적인 도움을 구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Rickwood & Braithwaite, 1994). 이렇

듯 성역할 갈등과 전문적 도움추구의 관계에

서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두 

변인 사이에 조절변인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박준호, 서영석, 2009). 한 사람이 전문적인 

도움을 추구하는 과정에 많은 조절변인들이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

련 연구들은 변인 간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

으로 진행되어왔다. 같은 맥락에서, 자기 낙

인은 도움추구 행동에 있어 가장 주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회피 요인 중 하나로 연구되어 

왔는데(Corrigan, 2004; Kushner & Sher, 1991), 

그것을 증폭 또는 완화시키는 조절변인에 대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성, 인종, 

상담 장면, 호소문제 유형 및 증상의 심각도, 

사회문화적 배경 등 조절변인 연구가 필요

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Kendra, Mohr, & 

Pollard, 2014; Pederson & Vogel, 2007), 경험적

인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이론과 선행 연

구를 바탕으로 중년의 위기감과 상담 친화적 

환경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하고 그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중년의 위기감: 도움 추구에 대한 방어 장

벽을 흔드는 마음의 지진

합리적 행동이론을 주창한 Ajzen(1991)은 어

떤 행동을 예측하는데 특정 요인들이 적합할 

경우 그 요인들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후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Rickwood와 Braithwaite(1994), Rickwood, Deane, 

Wilson과 Ciarrochi(2005), Vogel 등(2005)은 심리

적 증상, 성별, 성격 요인, 사회적 지지 등 다

양한 변인을 추가로 채택했는데, 그 중에서도 

심리적 증상은 전문적 도움 추구 연구에서 중

요한 조절변인으로 확인되었다(Levant et al., 

2013; Rickwood & Braithwaite, 1994; Vogel et al., 

2005). 남성의 경우 우울, 불안과 같은 고통스

러운 정서 상태를 의미하는 심리적 디스트레

스에 따라 낙인을 경험하는 정도가 달라지거

나(Möller-Leimkühler,2002) 상담 의도가 달라졌

다(Saywer, Borojevic, Spence, Sheffield, & Lynch, 

2012). 특히, 중년 남성들이 상담에 대해 부정

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심리적 고통

이 심할 경우 상담 기관을 찾을 확률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Levant et al., 2013).

중년 또한 심리적 디스트레스(우울, 불안)를 

부정적인 정서로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이 

중년 남성에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Jang, Chiriboga, & Okazaki, 2009). 왜

냐하면, 전통적인 성역할 관념을 고수하며 살

아온 중년 남성에게는 잠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고 심리적 고통을 표현할 경우 인생이라는 

링 위에서 쫓겨날 것만 같은 더 큰 불안감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대신 중년 남성들에게는 

전환기적 정서라 할 수 있는 중년의 위기감이 

보다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보편적 정서

라 할 수 있다(Levinson, 1978). 중년의 위기감

은 우울이나 불안의 선행적, 원인적 요소이기 

때문에, 중년 남성의 우울이나 자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년의 위기감

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김미옥, 김경숙, 2016).

‘중년의 위기감’은 인생 중반에 이르렀을 

때 인생의 목표와 우선순위, 목표 성취 정도

를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급진적인 

변화로(김애순, 윤진, 1991; Levinson, 1978), 정

서적 고통과 우울, 공허함 등을 수반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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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기의 대표적 정서다. Jung(1945)에 따르면, 

중년기에는 가정 경제에 대한 책임감과 성취

에 대한 욕구, 노부모를 돌보는 동시에 자녀

의 독립을 조력하는 과업 등으로 인해 심리적 

갈등이 심화된다. 이때 억압했거나 소홀히 여

겼던 자아의 부분들을 인식하고 수용해가는 

개별화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자신

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원숙함과 

타인에 의해 위협받지 않는 자아 가치감을 지

니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무의식적 갈

등과 정서적 혼란, 무기력 등을 경험하게 된

다. 중년의 위기감은 우울과 불안, 활력의 상

실과 같은 정서적 위기감 외에도, 목표에 대

한 회의, 과거에 대한 재평가, 자아의 이해 등 

중년 남성의 전환기적 갈등을 보다 섬세하게 

설명해준다(Levinson, 1978).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된 심리적 디스

트레스(우울, 불안)(Levant et al., 2013; Rickwood 

& Braithwaite, 1994; Vogel et al., 2005) 대신, 중

년의 위기감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다른 연령층을 대상으로 심리적 디스트레스

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지만, 현재까지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중년의 위기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중년

의 위기감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어떤 형태로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관련 변인(예, 우울)의 조절효과를 통해 중년

의 위기감의 조절효과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우선, Levant 등(2013)은 성역할 갈등의 원인이 

되는 성역할 규범과 상담 태도의 관계에서 자

기 낙인의 매개효과와 우울의 조절된 매개효

과를 확인하였다. 즉,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완고한 남성이라도 우울이 심하면 심리적 고

통을 해결하고 싶은 절박함 때문에 전문적 도

움추구에 대한 자기 낙인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ogel과 Wester(2003)의 연구에서도 

우울감이 높은 사람들은 상담자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지만 

상담 받을 확률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의 경우 우울이 상담서비스에 

대한 접근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반면, 

중년기는 지금까지 가졌던 가정과 믿음이 

강렬하게 도전받는 전환과 변형의 시기로서

(Levinson, 1978), 자기몰입이 심해 침체에 빠

지는 등 연령 특수적인 위기감을 경험한다

(Lachman, 2004). 즉, 중년 남성들은 대학생과는 

매우 다른 발달과제 및 위기에 노출된다고 가

정된다. 어떤 의미에서 중년기에는 사회적 역

할과 정체성을 고민하고 이에 수반되는 혼란

과 무기력을 경험하는 청소년기와 유사한 위

기에 처한다고 볼 수 있다(Levinson, 1978). 청

소년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높아도 우울이 심

할 경우 상담 의도가 낮아지고(Saywer et al., 

2012), 우울이 심할수록 자살사고가 상담의도

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Wilson & Deane, 2010). 이는 청소년

에게 우울이 상담서비스에 대한 회피요인임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중년의 위기감이 우울의 

선행 요인으로서 연령 특수적인 감정이라는 

점과 중년들이 발달과제 상 청소년들과 유사

한 위기감을 경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년의 위기감이 회피요인일 것으

로 예상하였다.

상담 친화적 환경: 도움 추구를 막는 장벽

을 오르는 사다리

본 연구에서는 또 다른 조절변인으로 상담 

친화적 환경을 설정했는데, 상담과 관련된 환

경 여건의 중요성은 많은 연구에서 강조되어 

왔다(예, Cauce et al., 2002). 실제로, 주변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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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가능한 전문 시설이 있거나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는 경우(Cepeda-Benito & Short, 1998), 

상담에 관한 정보(Mackenzie, Gekoski, & Knox, 

2006)를 많이 접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권유(Kushner & Sher, 1991)가 있을 때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김선경과 전재영(2012)의 연구에서 회사

원들은 기업 상담실에 방문한 이유로, 거리상 

가깝고 주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자주 보

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최난경과 정문

자(2013)의 연구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간과 물리적 접근성이 좋을수록, 상담과 관

련된 정보를 많이 습득할수록, 가족 및 지인

의 반대가 적을수록 상담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나 복지서비스 분야에서는 Anderson 

(1995)의 행동모델을 기반으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환경 접근성의 문제를 연구하였다. 행동

모델에서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치관, 태도, 

인식 등 개인 특성을 의미하는 선행 요인, 경

제적/물리적 접근성, 사회적 지지 등 서비스 

이용을 증폭시키거나 저해하는 자원 요인, 서

비스 이용에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욕구 

요인으로 구분한다. 정연정(2010)은 교육복지시

설을 이용한 1263명을 대상으로 ‘중요한 타자

의 지지’, ‘가족과 친구의 승인’, ‘서비스 이용

의 접근성 및 공급 요인’ 등 자원 요인이 낙

인과 이용 행동의 관계에서 태도의 매개효과

를 조절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서비스 

이용 대상자라는 낙인으로 인해 복지서비스 

이용을 망설이다가도 접근성이 좋고 주변에서 

지지를 보내주면 서비스 이용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교육복지시설은 학업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활용하기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동시에 ‘빈곤’ 또는 ‘학

업부진’과 같은 ‘문제’를 지닌 사람이라는 낙

인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년 남성의 

상담 및 심리치료 기관 이용과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서비스 이용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와 행동모델 및 관련 연구결과를 토대로, 

상담 친화적 환경을 시간적 접근성, 물리적 

접근성, 경제적 접근성, 주변 지인의 지지 정

도, 상담 관련 정보 습득의 용이성으로 정의

하고, 상담 친화적 환경이 자기 낙인과 상담 

의도의 관계에서 상담 태도의 매개효과를 조

절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모형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를 토

대로, 중년 남성의 성역할 갈등과 상담 의도 

간 관계에서 자기 낙인과 상담 태도의 매개효

과를 확인하고, 중년의 위기감과 상담 친화적 

환경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그림 1 

참조). 우선,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을 예측하

기 위한 변인으로 상담에 대한 태도 또는 상

담 의도 중 하나를 준거변인으로 설정한 선행 

연구들(정진철, 양난미, 2010; 황연미, 2009; 

Good & Wood, 1995; Vogel & Wester, 2003)과

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상담 태도와 상담 의

도를 모두 모형에 포함시켰다. 상담에 대한 

태도는 다른 변인(예, 주관적 규범, 행동 통제

감)에 비해 상담 의도와 더 큰 상관을 나타냈

고(Vogel & Wester, 2003), 상담 의도 변량을 

30% 이상 설명했으며(최희철, 2010; Vogel et 

al., 2006), 학습을 통해 태도가 변화될 여지

가 있음을 고려하였다(Ajzen & Fishbein, 1977). 

이 때 합리적 행동 이론(Ajzen, 1991)을 토대로 

상담에 대한 태도가 상담 의도에 선행하는 것

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합리적 행동 이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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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본 연구에서 가정한 조 된 매개모형

Vogel 등(2003, 2005, 2007)의 전문적 도움 추구 

모형을 바탕으로, 자기 낙인이 성역할 갈등과 

상담에 대한 태도, 상담 의도와의 관계를 매

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a: 자기 낙인은 성역할 갈등과 상담

에 대한 태도 간 관계, 성역할 갈등과 상담 

의도 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1b: 상담에 대한 태도는 자기 낙인과 

상담 의도 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Jung(1945)의 중년기 위

기론과 Anderson(1995)의 행동모델을 토대로, 

중년의 위기감과 상담 친화적 환경을 조절변

인으로 설정하였다. 각각에 대한 가설은 다음

과 같다.

가설 2a: 중년의 위기감은 성역할 갈등과 

자기 낙인 간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2b: 상담 친화적 환경은 자기 낙인과 

상담에 대한 태도 간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1a부터 가설 2b까지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면 조절된 매개효과 패턴을 시사한다

(Preacher, Rucker, & Hayes, 2007). 즉, 중년의 위

기감이 성역할 갈등과 자기 낙인 간 직접 관

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성역할 

갈등과 다른 준거변인(상담에 대한 태도, 상담 

의도)들의 간접적인 관계 또한 중년의 위기감

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선행 연구(Levant et al., 2013; Vogel & 

Wester, 2003)와 중년의 위기감에 대한 Levinson 

(1978)의 주장 또한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한다. 

마찬가지로, 상담 친화적 환경이 자기 낙인과 

상담 태도 간 직접 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기

대되기 때문에, 자기 낙인과 상담 의도 간 간

접 관계 역시 환경 요인에 따라 달라질 것으

로 예상된다. 정연정(2010)의 연구 결과는 이

러한 예상을 뒷받침한다. 조건부 간접효과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3a, 3b: 중년의 위기감은 성역할 갈등

과 상담 태도 간 간접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3a). 중년의 위기감은 성역할 갈등과 상담 의

도 간 간접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3b). 구체적

으로, 중년의 위기감이 클수록 이러한 간접 

관계는 더 강할 것이다.

가설 3c: 상담 친화적 환경은 자기 낙인과 

상담 의도 간 간접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구

체적으로, 상담 친화적 환경 요인이 강할수록 

간접 관계는 더 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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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서울 137명, 경기도 69명, 충

청도 11명, 경상도 37명, 전라도 12명, 강원도 

4명 등 40세에서 59세 사이의 중년 남성 270

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중년기 연령

에 대한 기준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족생활주기와 생활연령을 바탕으로 중년을 

40세부터 59세 사이로 간주한 Levinson(1978)의 

견해를 따랐다. 인터넷 사용에 불편을 느낀 22

명은 오프라인으로, 나머지 248명은 온라인 

설문조사(survey monkey)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

였다. 중년 남성을 모집하는 일이 쉽지 않았

기 때문에, 친인척, 친구, 회사 동료 및 선후

배, 동호회 등 연구자의 지인과 지인의 지인

들을 통해 설문 사이트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에 링크하여 설문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참여자는 설문에 응답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연구 참여 및 응답 내용의 비 보장 

등을 기술한 진술문을 읽고 연구 참여 동의서

에 서명하였다. 순서 효과를 줄이기 위해, 척

도의 순서를 다르게 제시한 두 종류의 설문지

를 제작한 다음 배포 순서를 무선으로 정하였

다. 설문을 작성하는데 약 20분-30분이 소요되

었고, 설문에 응답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선

물을 지급했다. 설문에 참여한 남성 중 문항

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반응했거나 모든 문항

에 응답하지 않은 13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257명의 설문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48.29세(SD=6.20)였고, 

40대가 134명, 50대가 123명이었다. 대졸 이상

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는 78.2%였으며, 상담 

경험이 있는 경우는 35명, 지인이 상담을 받

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84명이었다. 연구 참

여 조건(온/오프라인)과 지역에 따라 연구변인

의 수준이 다른지 확인한 결과 차이가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인이 상담 

받은 경험이 있을 경우 상담 친화적 환경 수

준이 높고 자기 낙인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본 연구에서 상담 친화적 환경 변인이 지

인들로부터의 지지나 상담 정보 등의 하위 요

인으로 이루어져있고, 지인의 상담 경험 변인

이 매개변인이나 준거변인과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Kenny, Kashy, & Bolger, 1998), 

공변인으로 통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였

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 시 별도의 

공변인을 설정하지 않았다.

측정도구

 

남성의 성역할 갈등

중년 남성의 성역할 갈등을 평정하기 위

해 한국판 성역할 갈등 척도(K-Gender Role 

Conflict Scale; K-GRCS)를 사용하였다. K-GRCS

는 성역할 갈등을 개념화한 O’Neil (1981)의 

연구를 기반으로 O’Neil, Helms, Gable, David와 

Wrightsman(1986)이 개발한 Gender Role Conflict 

Scale을 김지현, 황매향, 유정이(2003)가 19세 

이상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척도

이다. K-GRCS는 1) 성공, 권력, 경쟁, 2) 감정 

억제, 3) 남성 간 애정행동 억제, 4) 일과 가족

관계 간 갈등이라는 4개의 하위 요인으로 이

루어졌고, ‘다른 남자들보다 더 똑똑하고 육체

적으로도 강인해지는 것이 내게 중요하다’, 

‘일이나 공부 때문에 여가 시간이나 가족들과

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 등 총 37문항

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일치하

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일치한다(6점)’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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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 갈등이 큼을 의미한다. 하위 요인별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75~.84, 검사-재검

사 신뢰도는 .72~.86으로 나타났다(김지현 외, 

2003). K-GRCS 점수는 남성의 성역할 스트레

스와 정적 상관(r=.46; 김지현 외, 2003), 상담 

태도와는 부적 상관(r=-.11) 자기 낙인과는 정

적 상관(r=.59; 박준호, 서영석, 2009), 중년의 

위기감과 정적 상관(r=.31)을 나타냈다(최태산, 

박혜경, 2011).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의 내적 

일치도는 .75~.80이었으며,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는 .91로 나타났다.

자기 낙인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자기낙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Vogel 등(2006)이 제작하고, 이

민지와 손은정(2007)이 번역 및 역번역 과정

을 거쳐 번안한 도움 추구 자기 낙인 척도

(Self-Stigma of Seeking Help Scale; SSOSH)를 사

용하였다. SSOSH는 ‘상담자에게 도움을 구한

다면 나는 열등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등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아주 그렇다(5점)’의 5점 리커

트 척도로 평정한다. 5개 문항은 역채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는 것

에 대해 자기 낙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

을 의미한다.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과정에서 

.89~.91의 내적 일치도가 보고되었고,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72로 나타났다(Vogel et al., 

2006). 또한 SSOSH 점수는 상담에 대한 태도

(r=-.53~-.63), 상담 의도(r=-.32~-.34)와 부적 

상관을, 지각된 사회적 낙인(r=.46~.48)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 구인 타당도가 확보되었

다(Vogel et al., 2006). 이민지와 손은정(2007)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는 .83

이었고, 사회적 낙인과는 정적 상관(r=.52), 상

담에 대한 태도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r=-.53).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는 .79로 나타났다.

상담에 대한 태도

중년 남성의 상담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

기 위해 상담에 대한 태도 척도(The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Scale-Shorten Version; ATSPPH-S)를 사용하였다. 

ATSPPH-S는 Fischer와 Turner(1970)가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과의사와 정신병원

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29문항으로 제

작한 ATSPPH를 Fischer와 Farina(1995)가 10문항

으로 간소화한 것이다.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정신병원과 관련된 내용은 삭제되었고, 성별, 

시간과 관련된 용어가 변경되었다. 문항의 예

로는 ‘만약 내가 현재 심각한 정서적 위기를 

겪고 있다면 상담으로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상담에 드는 비용을 고려해볼 때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아주 

그렇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고, 5

개 문항에 대해서는 역채점을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

미한다.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는 .84

였고, 이전 도구와 유의미한 상관(r=.87)을 

나타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상담에 대해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ischer & Farina, 1995). 한국에서는 박준호와 

서영석(2009)이 번역 및 역번역 과정을 통해 

ATSPPH-S를 번안하였는데,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는 .70으로 나타났고, 상담 의도와

는 정적 상관(r=.12), 성역할 갈등(r=-.11), 자기 

낙인(r=-.36)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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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박준호와 서영석(2009)이 번안한 것

을 사용하였고, 전체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76이었다.

상담 의도

참여자들의 상담 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Cash, 

Bagley, McCown과 Weise(1975)가 개발하고 

Robertson과 Fitzgerald(1992)가 수정한 상담 의도 

척도(Intentions to Seek Counseling Inventory; 

ISCI)를 사용하였다. 응답자는 17개의 심리 정

서적 문제 목록에 대한 상담 의도를 6점 리커

트 척도로 평정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여러 

심리적 문제에 대해 상담 받을 의도가 큼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는 .89~.90으로 나타났다(Cepeda- 

Benito & Short, 1998; Vogel et al., 2006). 본 연

구에서는 Vogel과 Wester(2003)가 ‘절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수

정한 질문지를 신연희와 안현의(2005)가 번역 

및 역번역 과정을 통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

다. 신연희와 안현의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는 .89이었고, 상담에 대한 

태도(r=.31), 심리적 불편감(r=.38)과 정적 상관

을 나타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작된 ISCI

가 진로 선택, 시험 불안, 교우관계 문제 등으

로 구성되어 있어서,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부모님과의 갈등’을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으로, ‘진로 선택’은 ‘실직/퇴

직 후 진로문제’로, ‘시험 불안’은 ‘승진 및 성

과에 대한 불안’으로, ‘교우관계 문제’는 ‘상

사, 부하, 동료 간 대인관계 문제’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측정모형은 자료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χ2
(96, N=257)= 

271.201, p<.001; CFI=.90; TLI=.90; NFI=.90; 

RMSEA=.08(90% CI=.07-.10). 본 연구에서 전

체 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는 .90이었다.

중년의 위기감

중년의 위기감을 측정하기 위해, Levinson 

(1978)의 중년 전환기 이론을 바탕으로 김애순

과 윤진이가 1991년에 개발하고 1993년에 요

인분석을 통해 최종 6개 하위요인, 67개 문항

으로 개정한 중년의 위기감 척도(Mid-life Crisis 

Scale; MCS)를 사용하였다. MCS는 정서적 위기

감 22문항(예, 나는 요즈음 산다는 것이 공허

하고 험하게 느껴진다), 개별화 과정 14문항

(예, 나는 ‘내가 누구인가’, ‘내 인생에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

낸다), 활력의 상실감 7문항(예, 나는 요즈음 

능력의 한계가 느껴지고 예전만큼 일할 수 없

다), 직업 불만족도 10문항(예, 내가 기대했던 

성공의 결과나 노력의 대가는 이런 것이 아니

었다), 결혼 불만족도 10문항(예, 나는 예전보

다 자식, 아내와의 거리감을 느낄 때가 많다), 

자녀 관계 4문항(예, 내 아이들이 더 이상 나

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점이 불안하고 속상하

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

트 척도로 평정하고, 4개 문항은 역채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년의 위기감을 더 많이 경

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년의 위기감은 성

역할 스트레스와 정적 상관(r=.31; 최태산, 박

혜경, 2011), 결혼만족도와 부적 상관(r=-.49)

(이서영, 2014)을 나타냈다. 김애순과 윤진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96, 하

위 척도별 내적 일치도는 .74~.9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는 

.97, 하위 요인별 내적 일치도는 .72~.95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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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친화적 환경

중년 남성이 지각하는 상담 관련 환경 요

인을 측정하는 타당화된 척도를 찾을 수 없었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Penchansky와 

Thomas(1981)의 적합성 모델을 토대로 상담 관

련 환경 요인을 추출하였다. 즉, 상담 서비스

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시간, 교통수단, 이동 

거리와 같은 물리적 접근성, 소득 수준과 보

험 적용 정도 등의 경제적 상황, 주변 사람들

의 지지 및 승인, 그리고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 습득 등이 상담 관련 주요 환경 요인이

라고 가정하였다. 또한 최난경과 정문자(2013)

가 개발한 부모 평정용 ‘아동 상담 관련 환경 

척도(Child Counseling-related Environment Scale)’를 참

고해서 구체적인 문항을 제작하였는데, 최난경과 

정문자는 Kazdin, Holland, Crowley와 Breton(1997)

이 개발한 치료 참여 장애 척도(Barriers to 

Treatment Participation Scale; BTPS)와 Boydell 등

(2006)의 상담 이용 방해요인에 관한 질적 연

구 결과를 토대로 척도 문항을 구성한 바 있

다.

이를 종합해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여건

을 측정하는 시간적 접근성(‘내가 원하는 시간

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위치와 거리 등의 

물리적 여건을 측정하는 물리적 접근성(‘가깝

고 이동이 편리한 곳에 상담센터가 있다’), 상

담 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경제적 

여건(‘상담센터 이용에 대한 비용은 경제적으

로 부담이 된다’), 가족 및 지인으로부터의 지

지 및 권유를 측정하는 주변 사람들의 지지

(‘내가 상담 받는 것을 주변 사람들은 지지할 

것이다’), 상담 관련 정보 습득의 용이성을 측

정하는 상담관련 정보(‘주변 사람이나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해 상담이 이루어지는 과정, 상

담자가 하는 역할 등에 대해 쉽게 알 수가 있

다’) 등 총 다섯 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

다, 5점=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고, 1개 문항

(경제적 여건)은 역채점 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상담 친화적으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 요인(시간적· 물

리적 접근성, 경제적 여건․상담 관련 정보, 

주변 사람들의 지지)이 추출되었고(요인의 고

유치=1.22~2.74), 3요인은 전체 변량의 62.33%

를 설명하였다. 전체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70이었다.

 

자료 분석 차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가 조절변인의 수준

에 따라 달라지는 조절된 매개모형을 설정하

였다. 이는 매개효과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데, 조절변인은 매개효과를 설명하는 부차적

인 역할을 한다(Wu & Zumbo, 2008). 본 연구

에서는 Preacher 등(2007)의 제안에 따라 점진

적 접근(piecemeal approach), 즉 모형 내 각 경

로들을 분석한 후 이들을 결합한 조건부 과정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매개모형, 조절모형, 

조절된 매개모형 순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Amos 18.0을 사용했고, 홍세

희(2000)의 제안에 따라 CFI, RMSEA와 TLI를 

활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이때 

조절된 매개모형으로 갈수록 잠재변인 및 

추정 모수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적합도 

지수가 적게 나올 수 있음을 고려해서(Kenny 

& McCoach, 2003) 다소 관대한 Hu와 Bentler 

(1999)의 기준을 적용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판

단하였다. Hu와 Bentler는 CFI와 TLI가 .95 이

상, RMSEA가 .06 이하일 때 가장 적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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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2 3 4 5 6 M SD 왜도 첨도

1. 성역할 갈등 – 3.70 0.61 -0.46  0.63

2. 자기 낙인  .33** – 2.52 0.56 -0.12 -0.30

3. 상담에 대한 태도 -.18** -.49** – 3.18 0.40 -0.41  0.67

4. 상담 의도  .20** -.03  .38** – 2.38 0.48 -0.17  0.61

5. 중년의 위기감  .50**  .27** -.07  .37** – 2.91 0.58 -0.12  0.04

6. 상담 친화적 환경 -.13* -.13*  .14*  .14*  -.07 – 2.91 0.60 -0.04 -0.11

주. N=257. *p<.05. **p<.01.

표 1.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 편차와 변인 간 상

.90 이상, .08 이하일 때 적절한 것으로 간주했

는데, 본 연구에서는 .90 이상, .08 이하를 수

용 가능한 모형으로 판단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분석

SPSS 22.0을 사용하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을 분석하였고, 측정변인들의 평균

과 표준편차, 변인 간 상관계수를 표 1에 제

시하였다. 모든 측정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초과하지 않아 정규분

포를 이룬 것으로 판단하였다(Finch, West, & 

MacKinnon, 1997). 따라서 구조방정식 모형 검

증과 모수 추정 방법 중 하나인 최대우도법 

사용에 필요한 가정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

였다. 최대우도법은 수집된 자료를 모집단이 

아닌 표본으로 가정하여 관측치를 고정하고 

그러한 관측치가 나오게 하는 가장 그럴 듯한 

모수값을 추정하는 보다 현실적인 방식으로서, 

추정치의 기댓값이 실제 모수와 일치하는 비

편향성, 표본크기가 커질수록 추정치가 실제 

모수에 근사한 일관성, 표본 크기가 커질수록 

각기 다른 표본에서 산출된 추정치들이 서로 

유사한 효율성 등으로 인해 가장 많이 사용되

고 있다(Fisher, 1925).

매개모형 검증

Russel, Kahn, Spoth와 Altmaier(1998)의 제안에 

따라, 하위 척도가 존재하는 중년의 위기감 

척도를 제외하고 단일 요인으로 구성된 나머

지 변인들에 대해 요인부하량에 따라 세 개씩 

문항꾸러미(item parcels)를 제작하였다. 한국판 

성역할 갈등 척도의 경우, 원 척도의 부하량이 

다소 낮기 때문에 척도 사용에 주의를 요한다

는 제작자들의 권유가 있었다(김지현 외, 2003). 

Little, Cunningham, Shahar와 Widaman (2002)은 

원 척도가 불안정하거나 부적합한 모수 추정

치가 도출될 경우, 다른 변인들과 동일한 방

식으로 문항 꾸러미를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였다. 따라서 하위 척

도의 요인부하량이 다소 낮은 성역할 갈등 척

도에 대해서도 하위 척도 대신 3개의 문항꾸

러미를 제작하여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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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  매개변인 → 종속변인 표준화계수
95% 신뢰구간

(최고치와 최저치)

성역할갈등 → 자기낙인 → 상담에 대한 태도 -0.21** -0.34 -0.11

자기낙인 → 상담에 대한 태도 → 상담의도 -0.36** -0.64 -0.18

성역할갈등 → 자기낙인 → 상담에 대한 태도 → 상담의도 -0.12* -0.25 -0.02

주. N=257. *p<.05. **p<.01.

표 2. 간 효과 검증

그림 2. 성역할 갈등과 자기 낙인, 상담에 한 태도  상담 의도의 구조모형

 주. N=257. *p<.05. **p<.01. ***p<.001.

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측정 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

으로 나타났다, χ2
(48, N=257)=102.30, p<.001; 

CFI=.97; TLI=.96; RMSEA=.07(90% CI=.05-.09). 

또한 모든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에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본 연구의 매개모형 또한 자료에 적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χ2(48, N=257)=102.30, 

p<.001; CFI=.97; TLI=.96; RMSEA=.07(90% 

CI=.05-.09).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성역할 

갈등은 자기 낙인(β=.37, p<.001)과 상담 의도

(β=.22, p<.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상담에 대한 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β=-.12, p=.091). 자기 낙인은 

상담 태도에 부적인 영향을(β=-.58, p<.001), 

상담 의도에는 정적인 영향을(β=.24, p<.05)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상담 태

도는 상담 의도에 정적인 영향(β=.63, p<.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갈등이 자기 낙인과 상담에 대한 태

도를 통해 상담 의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

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였다. 

Shrout과 Bolger(2002)의 제안에 따라 원자료

(N=257)로부터 무선할당으로 1000개의 표본을 

생성하고,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결과, 성역할 갈등은 자기 낙

인을 통해 상담 태도에, 자기 낙인은 상담 태

도를 통해 상담 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이 때,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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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χ2 df p CFI TLI RMSEA

측정모형
조절모형1 135.122 51 .001 .95 .94 .07

조절모형2 54.018 24 .001 .97 .95 .07

구조모형
조절모형1 172.136 63 .001 .93 .92 .08

 조절모형2 79.178 33 .001 .95 .93 .07

주. N=257.

표 3. 조 모형의 합도

낙인은 성역할 갈등과 상담 태도의 관계를 완

전 매개하였다. 또한 성역할 갈등은 자기 낙

인과 상담 태도를 매개로 상담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모형 검증

성역할 갈등과 자기 낙인의 관계를 중년의 

위기감이 조절하는지, 자기 낙인과 상담 태도

의 관계를 상담 친화적 환경이 조절하는지 검

증하였다. 우선, 다중공선성을 최소화하고 조

절효과에 대한 해석이 용이하도록 변인들을 

평균중심화 하였다(West, Aiken, & Krull, 1996). 

상호작용효과 분석에서 잠재변인을 사용할 경

우 각 변인들이 정상분포를 이뤄도 상호작용 

항의 지표 변인이 정상분포를 이룬다고 볼 수 

없고, 요인계수와 오차분산의 고정에 비선형 

제약을 가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정값을 사용해 척도 불변성

을 확보할 수 있어 비선형 제약이 불필요한 

Ping(1996)의 2단계 추정법을 활용하였다(홍세

희, 정송, 2014). 1단계에서는 측정모형을 추정

하여 모수치를 구한 다음 식에 대입하여 상호

작용 변인에 고정할 분산, 요인 계수, 오차 분

산 값을 도출하였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얻은 값을 상호작용 변인에 고정한 후 구조 

모형을 검증하였다. 이 때, 상호작용 지표들은 

다중지표 변인이 아닌 단일지표 변인을 사용

하였다. 이 방식은 비정상성의 문제와 표준오

차의 과소 추정 문제가 적고 보다 나은 적합

도를 제시하는 이점이 있다. 두 개 조절모형

에 대한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은 모두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각 조절모형에서 상호작용 항의 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그림 3에서와 

같이 성역할 갈등과 중년의 위기감의 상호작

용 변인이 자기 낙인으로 향하는 경로(β=.16, 

p<.05)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역

할 갈등과 자기 낙인의 관계를 중년의 위기감

이 조절함을 시사한다. 조절효과 양상을 파악

하기 위해, 성역할 갈등과 중년의 위기감이 

높은 집단(평균에서 표준편차 1 이상)과 낮은 

집단(평균에서 표준편차 1이하)에서 상호작용

효과를 전개하였다(Aiken & West, 1991).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성역할 갈등과 자기 낙

인의 관계는 중년의 위기감에 따라 다른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중년의 위기감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성역할 갈등과 자기 낙인 간 기울

기가 유의한 반면(b=.41, p<.001), 중년의 위기

감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성역할 갈등과 자

기 낙인 간 기울기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09,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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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조 모형 1의 경로계수(표 화 계수)

    주. N=257. *p<.05. ***p<.001.

    상호작용변인의 단일지표(xmo) 외 측정지표의 오차항은 생략함.

그림 4. 년의 기감에 따른 성역할 갈등과 자기 낙인의 계

              주. N=257. ***p<.001.

또한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 자기 낙인과 

상담 친화적 환경의 상호작용 변인이 상담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β=-.15, p<.05). 이는 자기 낙인과 상담 

태도의 관계를 상담 친화적 환경이 조절함을 

시사한다. 조절효과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상

담 친화적 환경 수준이 낮은 집단(평균에서 

표준편차 1이하)과 높은 집단(평균에서 표준편

차 1 이상)에서 자기 낙인과 상담 태도의 관

계가 다른지 확인하였다.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 낙인과 상담 태도의 관계는 상

담 친화적 환경 수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

타났다. 우선, 상담 친화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고 지각하는 정도가 큰 집단에서는 자기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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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조 모형 2의 경로계수 (표 화 계수)

주. N=257. *p<.05. ***p<.001.

자기 낙인과 상담 친화적 환경 요인의 상호작용 변인의 단일지표

(memoo) 외 측정지표의 오차항은 생략함.

그림 6. 상담 친화  환경에 따른 자기 낙인과 상담에 한 태도의 계

 주. N=257. ***p<.001.

과 상담 태도 간 기울기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b=-.40, p<.001), 상담 친화적 환경이 조

성되었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덜한 집단에서는 

자기 낙인과 상담 태도 간 기울기가 보다 완

만하게 감소하였다(b=-.29, p<.001). 즉, 자기 

낙인을 적게 경험하는 중년 남성들은 상담 친

화적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지각할 경우 그렇

지 않을 때보다 상담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

적인 반면, 자기 낙인을 많이 경험하는 중년 

남성들은 상담 친화적 환경의 조성 여부가 상

담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을 의미한다.

조 된 매개모형 검증

마지막으로, 상호작용 변인을 비롯한 모든 

변인들이 포함된 조절된 매개모형(그림 7 참

조)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χ2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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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     매개변인     →     종속변인 표준화계수
95% 신뢰구간

(최고치와 최저치)

성역할갈등→  자기낙인→ 상담에 대한 태도→   상담의도 -0.11** -0.06 -0.18

성역할갈등 x 중년위기감→자기낙인→상담 태도 -0.09* -0.02 -0.17

성역할갈등 x 중년위기감→자기낙인→상담 태도→상담의도 -0.04* -0.01 -0.08

성역할갈등 x 환경요인→자기낙인→상담 태도→  상담의도 0.05  0.04 -0.12

주. N=257. *p<.05. **p<.01.

표 4. 조 된 매개효과 검증

그림 7. 조 된 매개모형 검증 결과

주. N=257. *p<.05. **p<.01. ***p<.001. 성역할 갈등과 중년의 위기감의 상호 작용 변인의 단일지표(XMo), 

자기 낙인과 상담 친화적 환경요인의 상호작용 변인의 단일지표(Memo) 외 측정지표의 오차항은 생략함.

N=257)=507.345, p<.001; CFI=.91; TLI=.90; 

RMSEA=.07(90% CI=.067-.087). 중년의 위기감

과 환경 요인이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 절차를 활용

하였다. 우선, 성역할 갈등이 자기 낙인과 상

담 태도를 통해 상담 의도에 미치는 간접 효

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또

한 중년의 위기감이 포함된 상호작용 변인은 

자기 낙인을 매개로 상담 태도에 부적인 영향

을 미칠 뿐 아니라 상담 의도에도 부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역할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 낙인 수준이 높고, 

그것이 부정적인 상담 태도 및 의도에 기여한

다는 것을 의미하며(매개효과), 중년의 위기감

을 많이 경험할수록 이러한 매개효과가 크게 

관찰된다는(조절효과) 것을 의미한다. 한편, 상

담 친화적 환경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수정․서 석 / 년 남성의 문  도움추구에 한 연구: 성역할 갈등, 자기 낙인, 상담 태도, 상담 의도 간 계에서

년의 기감과 상담 친화  환경의 조 된 매개효과 검증

- 647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 도움 추구 모델과 선

행 연구를 바탕으로 중년 남성의 성역할 갈등

이 자기 낙인을 통해 상담에 대한 태도 및 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년의 위기감과 상담 친

화적 환경 요인이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아

래에서는 연구 결과를 관련 이론 및 선행 연

구와 비교하고,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실제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

하고자 한다.

우선, 성역할 갈등은 자기 낙인과 상담에 

대한 태도를 매개로 상담 의도에 부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 낙인과 상담 의도의 관계에서 

상담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이민

지와 손은정(2007), 성역할 갈등과 상담 태도

의 관계에서 자기 낙인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Pederson과 Vogel(2007)의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

로 일치하는 것으로,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상담에 대한 태도와 의도 변인을 동시에 모형

에 포함시켜 자기 낙인 및 상담에 대한 태도

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것이 적절함을 시사한

다. 즉, 중년 남성이 성역할 갈등을 많이 지각

할수록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는 것을 ‘문제

가 있는’, ‘부족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상

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이는 결국 

중년 남성으로 하여금 전문 기관을 찾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상담 태도에 대한 성역할 갈등의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대신 자기 낙인에 의해 

완전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준호와 서영석(2009)

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즉, 중년 남성의 경

우에도 성역할 갈등이 심할 때 상담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이유는 결국 상담에 대한 자

기 낙인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성역할 갈등과 상담 의도, 자기 낙인

과 상담 의도 간 직접 경로는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이 경로가 정적 또는 부적 

관계로 혼재되어 있었는데, 본 연구 결과는 

Pederson과 Vogel(2007), 박준호와 서영석(2009), 

진경미와 권경인(2015)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

다. 한편, 상담 의도에 대한 성역할 갈등과 자

기 낙인의 직접효과는 정적인 데 반해, 상담 

태도를 통한 간접효과는 부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성역할 갈등과 자기 낙인, 상담 의

도의 관계에서 상담 태도의 억제 효과를 추론

케 한다. 즉, 상담에 대한 태도를 통계적으로 

통제했을 때에는 성역할 갈등과 자기 낙인이 

상담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이러한 

통제를 가하지 않은 일상 장면에서는 상담에 

대한 태도가 이들의 영향을 억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에서도 상담 태도의 억제 

효과를 시사한 경우가 있다. 기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진경미와 권경인(2015)의 연구에

서도 많은 응답자가 상담에 대한 의도가 비교

적 높으면서도 갈등수준이 높고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또한 높은 양가적 집단(이미경, 

이상민, 2013)일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즉, 성

역할 갈등이나 자기 낙인 수준이 높으면서 심

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 종사자들이 

상담을 추구하려는 의도는 높을 수 있지만, 

상담에서의 비  보장이나 상담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실제로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중년의 위기감은 성역할 갈등과 상호

작용해서 자기 낙인 수준을 상승시키는 조절

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년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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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이 낮은 남성의 경우 성역할 갈등 수준과 

상관없이 자기 낙인이 낮은 반면, 중년의 위

기감이 높은 남성의 경우에는 성역할 갈등 수

준이 높을수록 자기 낙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Levant 등(2013), Yen 등(2005)이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 규범과 자기 낙인

의 관계에서 우울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것처

럼, 연령 특수적이면서도 심리적 디스트레스

(우울, 불안)의 선행요인으로 가정되는 중년의 

위기감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한 본 연구모형이 

타당함을 의미한다. 즉,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 도움 추구 모델에서 중년의 위기감

을 중요하게 다뤄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상담 친화적 환경 또한 자기 낙인과 

상담 태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환경 요인이 자기 낙인과 복지서비

스 이용에 대한 태도 간 관계를 조절하는 정

연정(2010)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 

결과는 상담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기 낙인 수

준이 낮은 중년 남성들이 상담 친화적 환경에 

노출될 경우 상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대로, 자기 낙인 수준이 

높은 중년 남성의 경우, 즉 전문가에게 도움

을 받고자 하는 자신을 ‘약하고 열등한’ 존재

로 여기는 중년 남성일수록 상담 환경을 어떻

게 지각하느냐와 상관없이 상담에 대한 태도

가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이는 상담에 대한 

중년 남성의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

담 친화적 환경을 마련하려는 노력도 필요하

지만, 상담 이용과 관련된 중년 남성들의 자

기 낙인을 줄이기 위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성역할 갈등이 자기 낙인을 통해 상

담에 대한 태도와 상담 의도에 미치는 간접적

인 영향을 중년의 위기감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년의 위기감에 따라 성역할 

갈등과 자기 낙인의 관계가 달라질 뿐 아니라, 

성역할 갈등이 자기 낙인을 통해 상담에 대한 

태도와 상담 의도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또

한 중년의 위기감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

한다. 선행연구에서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

리적 불편감은 상담 의도를 높여주는 접근 요

인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중년의 위기감은 자기 낙인을 상승시키고 결

국 상담에 대한 태도 및 의도를 약화시키는 

위험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적 도

움추구와 관련된 행동에 있어서 중년 남성들

이 경험하는 정체성 혼란과 실존적 불안, 삶

의 의미를 찾기 위한 심리적 분투가 대학생 

집단이 경험하는 우울과는 다른 역할을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오랜 기간 사회규범과 

전통적인 성역할을 고수해온 중년 남성들이 

발달상의 위기를 경험할 때 약한 부분을 인정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상담

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상담서비

스를 구하려는 의도 또한 저하될 수 있다. 한

편, 상담 친화적 환경 요인의 조절된 매개효

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

경 요인에 따라 자기 낙인과 상담에 대한 태

도의 관계는 달라지지만, 자기 낙인이 상담에 

대한 태도를 통해 상담 의도에 미치는 간접적

인 영향은 환경 요인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는 중년 남성들의 상담서비스 

갭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기 낙인과 중년

의 위기감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우선, 중년 

남성들의 상담 및 심리치료와 관련된 자기 

낙인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선행 연구

에서는 내담자들의 낙인 수준을 줄이기 위해 



안수정․서 석 / 년 남성의 문  도움추구에 한 연구: 성역할 갈등, 자기 낙인, 상담 태도, 상담 의도 간 계에서

년의 기감과 상담 친화  환경의 조 된 매개효과 검증

- 649 -

좁은 대기실과 긴 대기시간, 통행로 근처의 

상담실 등을 피하고 익명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을 제언하였다(정연정, 2010; 

Kushner & Sher, 1991).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자기 낙인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상담 친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는 것을 시사하는데, 그동안 사회복지 분야에 

비해 다소 소극적이었던 상담서비스가 보다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최

근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최성인, 김창대, 

2010). 즉,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신을 무

능력하게 바라보는 열등감의 꼬리표를 숨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보다는, 꼬리표를 떼

어낼 수 있도록 중년 남성들의 인식을 근본적

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

를 들어, Vogel 등(2010)은 상담 받는 것 자체

를 긍정적인 단어와 결합시켜 홍보하는 마케

팅 전략이 자기 낙인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고 제언하였다. 가령, ‘문제’가 있는 사람이 받

는 것이라는 인식이 비교적 적고 덜 위협적으

로 느껴지는 멘토링이나 컨설팅, 자문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거나,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지혜롭고’ ‘용기 있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위

기관리에 ‘성공’하거나 문제를 ‘개선’하고 우

울감을 ‘격파’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면, 도움

추구와 관련된 중년 남성들의 자기 낙인 수준

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신이 겪는 

증상이나 문제를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인

식할 때 중년 남성은 보다 수월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것이다(Addis & Mahalik, 2003). 

또한 중년 남성이 심리적인 문제로 상담 기관

을 이용하는 것에는 소극적인 반면, 자녀의 

문제 행동과 심리적 어려움(최난경, 정문자, 

2013), 직무 능력 향상(진경미, 권경인, 2015)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도움을 구한다는 점을 고

려하여, 부모자녀 관계, 자녀 문제 개선, 직무 

만족 및 직무 능력 향상과 같은 내용으로 상

담서비스를 홍보한다면 도움추구와 관련된 자

기 낙인을 우회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담서비스 추구와 관련된 낙인을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중년 남성의 위기감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유소년기와 노년기에는 가정, 사

회,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를 받지만, 정

작 그들을 돌봐야 하는 중년기에는 별다른 안

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년의 위기감의 의미와 역할을 

공유하고, 사회적으로 기반을 확립한 사람 역

시 발달상의 심리정서적 위기를 경험할 수 있

음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건강검진 항목에 

위기감을 측정하는 항목을 추가하는 등 제도

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또한 중년 남성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위기감을 정상화(normalizing)

하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중

년 남성은 그 시기의 어려움과 위기감을 혼자 

감당하고 극복해야 한다’는 인식이 변화될 필

요가 있다. 직장에 상담사가 상주하거나 파견

되어 스트레스 관리, 감정 표현 및 대인기술, 

갈등 관리 방법 등을 교육하고 상담함으로써 

중년 남성들이 당면하는 위기감을 정당화하고 

이를 관리하고 경감시킬 수 있도록 조력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상담 실제 뿐 아니라 관련 연구 

및 이론에 몇 가지 의의를 지닌다. 우선, 중년 

남성들이 왜 상담을 받지 않으려 하는지 그 

심리 내적 갈등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 동안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는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지 않

았을 뿐 아니라 상담서비스 갭 현상을 경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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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구한 논문은 더더욱 찾아보기 어려웠

다. 다른 세대, 다른 성별에 못지않게 심리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상담서비스

를 적게 이용해왔던 중년 남성들은 마치 외딴 

섬처럼 존재하여, 그 섬에 들어가 보려던 사

람도 그 섬을 나오려던 사람도 많지 않았다. 

그 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중년 남성의 전문적 

도움 추구와 관련된 잠재적 장애물과 그것을 

조절하는 요인을 밝히고자 시도한 본 연구는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나 관련 

이론 정립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선행 연구들은 주로 전문적 도

움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심리 내

적 변인들을 개별적으로 연구했는데, 접근요

인 또는 회피요인을 예측변인으로 설정하여 

전문적 도움추구를 설명하거나, 접근요인과 

회피요인을 모두 예측 변인으로 설정한 경우

에도 일차원적인 인과적 구조모형을 가정한 

경우가 많았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중년 남

성들이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합적이면서도 복합

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며 선택에 영향을 미치

는 실제 삶의 원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통합적 연구 모형은 잠재적

인 내담자를 좀 더 실제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특히, 본 연구에

서는 그 동안 전문적 도움 추구 모델에서 주

목하지 않았던 중년의 위기감과 상담 친화적 

환경 요인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여 조절된 

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우리나라 중년 남성들은 노년을 준비하기 

위한 불안과 스트레스, 관계에서의 외로움과 

불안 등으로 중년의 위기감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그런 중년의 위기감이 자기 

낙인을 더욱 상승시켜 도움추구에 대한 벽을 

보다 단단하게 만든다는 본 연구 결과는, 중

년 남성이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받는 것에 

소극적인 이유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

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

구에서 사용된 상담 의도 척도는 각각 17가지 

문제 유형을 실제 경험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상담을 받고자 하는 의지를 평정한다. 이 경

우 특정 문제에 대한 상담 의도만 높은 사람

과 전반적인 상담 의도가 보통 수준이거나 낮

은 사람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특정 영역을 

가정한 의도보다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반적인 상담 의도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여 주요 변인들과의 관련

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상담 친

화적 환경 요인을 평정함에 있어서 내용타당

도나 구인타당도 등에 대한 체계적인 타당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척도를 사용했다는 한계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접근성 

이론에 근거하여 대표적인 환경 요인 다섯 가

지를 선정하였다. 환경에 대한 질문은 복잡한 

심리 내적인 요소와 달리 단순하고 직접적이

라 판단하여 각각의 요인을 한 문항씩으로 평

정했는데, 단일 문항으로 해당 요인을 측정하

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상

담 친화적 환경 요인을 보다 복합적으로 측정

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가 횡단 자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변인 간 관계가 반드시 본 연구

에서 가정한 것과 같이 일방향의 인과 관계가 

아닐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 자료 구

축을 통해 발달적 특징을 고려한 변인 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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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탐색하거나, 실험을 통해 본 연구에서 

가정한 일방향의 인과적 관계를 재확인할 필

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257명이라는 비교

적 적은 수의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

으며 분석된 자료의 91%가 온라인 설문조사

를 통해 수집되었는데, 표본의 대표성 확보와 

표본 오류 통제 등에 있어서 취약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중년 남성들이 대부분 

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전문 직종에 종사

하고 있었으며, 주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

주하고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성역할 갈등 

및 상담 친화적 환경요인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예, 학력, 직업, 거주 

지역)을 고려하여, 본 연구 참여자들과는 다른 

배경을 지닌 중년남성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가 심리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전문적 도움 추구에 소

극적인 중년 남성의 심리내적,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후속 연구들

을 통해 다른 위험 요인 뿐 아니라 중년 남성

들의 도움 추구를 촉진할 수 있는 인지적, 정

서적, 환경적 보호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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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 Help Seeking in Middle-Aged Men: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Mid-Life Crisis and Counseling Environment on the Links 

between Self-Stigma, Gender Role Conflict, Attitudes toward Counseling, 

and Intentions to Seek Counseling

Soo Jung An                    Young Seok Seo

Yonsei University

Based on the help-seeking model (Vogel & Wester, 2003) and previous studies, this research examine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mid-life crisis and counseling environment, as well a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stigma on the links between gender role conflict and professional help seeking variables. Data from 

a sample of 257 men between the ages of 40 to 59 were analyzed using the moderated mediation model 

by Preacher, Rucker, and Hayes (2007). First, gender role conflict negatively impacted help seeking 

variables via self-stigma. Second, mid-life crisis moderated the link between gender role conflict and 

self-stigma, and the environment variable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stigma and counseling 

attitudes. Third, mid-life crisis moderated the indirect effect of gender role conflict; the bigger the crisis, 

the greater the indirect effect of gender role conflict on the help-seeking variables.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the environment variable was not significant.

Key words : male gender role conflict, self-stigma, attitudes toward counseling, intentions to seek counseling, mid-life 

crisis, counseling-friendly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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